신세계百, 외국인 고객 대상 ‘글로벌 쇼핑 페스타’ 열어

- 외국인 고객 대상 K2, 휠라 등 스포츠 · 아웃도어 브랜드 행사 열어
- 3월 한달간 스포츠·아웃도어 외국인 매출 비중 전년비 2배 이상 기록
- 유니온페이, 글로벌텍스프리와 손잡고 상품권 증정, 추가 환급 혜택도
 
신세계백화점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먼저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쇼핑 페스타’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K2, 피엘라벤, 휠라 등 총 61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구매 금액대별(30/60/100만원 이상)로 10%에 해당하는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스포츠 · 아웃도어 행사를 여는 이유는, 명품 · 코스메틱에 이어 스포츠 · 아웃도어로도 외국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달간 신세계백화점의 스포츠 · 아웃도어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대비 120% 이상 신장하며 두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도 펼친다.
 
신세계백화점 글로벌 멤버십에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코리아(VISITKOREA)’ 앱에 가입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은 유니온페이, 글로벌텍스프리와 손잡고 외국인 상품권 증정 및 추가 환급 혜택도 강화한다.
 
오는 12일까지 유니온페이로 결제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의 7%를 상품권으로 추가 증정한다.
 
글로벌텍스프리에서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내에서 환급(Tax-refund)을 받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별로 최대 7%까지 상품권을 증정한다. (명품, 패션, 잡화, 코스메틱 7%, 화장품 5%)
 
또, 외국인 고객이 글로벌텍스프리와 유니온페이를 통한 환급(Tax-refund)시 환급액의 최대 10%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글로벌 고객 소비가 명품과 코스메틱에 이어 K-등산, K-러닝 등 스포츠와 아웃도어로도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와 함께 결제 혜택과 환급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신세계백화점을 찾는 글로벌 고객들의 K-쇼핑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